
중국의 국유 날염 공장에서 일본인 총경리 초빙  

시키보 그룹이 중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침구 소재 프린트 합판(合辦)인 

“상하이 시키시마 복(福) 방직품”의 공동 경영자인 “상하이 행복인염(幸福印

染)”은 일본에서 폐업한 날염 공장의 책임자였던 사람을 총경리(總經理)로 

초빙하여 경영을 위임하였다. “상하이 행복”은 민광집단(民光集團)에 속해있

는 국유 기업으로서, 국유 기업이 외국인을 경영자로 초빙하는 것은 최초라

고 한다.  

“상하이 행복”은 로터리식 날염기 2대, 스크린식 날염기 3대를 갖고 있어, 

월간 150만m를 날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설비는 모두 280cm의 광폭(廣

幅)이며, 월간 50만m를 침염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2003년 6월에는 “상하이 행복”의 부지 안에 시키보와의 합판 날염 공장인 

“상하이 시키시마 복(福)”을 새로 설립하였다. 출자 비율은 시키보 리빙이 

70%, “상하이 행복”이 30%로서 시키보의 생활 자재 사업부장이 이 합판 공

장의 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를 겸무하고 있다. 생산 시설로는 스크린식 날

염기 1대를 갖고 있어 월간 날염 능력은 35만㎡이며, 일본에서 폐업한 염색 

공장의 기술자들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가며 일본 시장으로 수출할 날염 

소재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하였다.  

“상하이 행복”은 시키보의 합판 경영 수법을 높이 평가하고, “상하이 행복”

은 시키보의 합판 경영 수법을 높이 평가하고, “상하이 행복” 자체도 시키보

의 경영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경영자를 일본의 시키보에 파견하여 수련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키보의 추천을 받아, 일본의 폐업한 날염 공장 책임



자와 “경영 고용 계약(經營雇傭契約)”을 체결하였다. “상하이 행복”의 모(母)

회사인 “민광집단”은 앞으로 “상하이 행복”에 대형 설비를 투자하여, 이 공

장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키보의 생활 자재 사업부는 “상하이 시키시마 복”이나 시키보의 전용 라

인을 확보하고 있는 현지 자본의 방직 공장과 봉제 자회사인 “상하이 시키

시마 가용(家用)방직” 등을 활용하여 침실 용품을 적극적으로 토털(total) 제

안하고 있으며, “상하이 행복”의 생산 능력도 침실 용품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광집단”이나 이 집단의 모기업인 “드래건(Dragon)” 집단이 “상하이 

행복”의 소재를 활용한 침구를 구미 시장이나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할 의

향도 보이고 있다. ♣  


